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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페루를 꺾

고쾌조의 3연승을달렸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

일(이하한국시간) 폴란드오스트로비

에츠 시베엥토크시스키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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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페루를

세트 스코어 30(2624 2725 2515)

으로완파했다

2그룹 우승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전에 이은 3

연승을 달리며 이번 대회 4승(1패)째

를거뒀다

김연경(중국 상하이)이 19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김희진(IBK기업은

행)이 14득점 양효진(현대건설)이 12

득점으로뒤를받쳤다

1 2세트에서는 듀스 접전 끝에 승

리를 가져갔다 초반에는 27로 흐름

을 내줬지만 박정아(한국도로공사)

김수지(IBK기업은행)의 공격과 김연

경의연속서브득점등으로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1515 동점을 만들었고

곧역전에성공했다

2424에서는양효진의득점과김연

경의 마무리로 1세트에 마침표를 찍

었다

2세트에서는 김해란(흥국생명)의

수비가빛났다

페루는 끈질기게 쫓아왔지만 한국

은 김해란의 4연속 디그에 힘을 얻어

점수 차를벌렸다

3세트는수월하게진행됐다

김희진은 세트 초반 서브와 블로킹

득점으로대표팀을이끌었다

양효진은 서브 에이스로 1712를

만들었고 김수지는 이동 공격으로

1913으로 점수차를벌렸다

한국에 완전히 흐름을 내준 페루는

범실까지저지르며자멸했다

대표팀은 17일 오전 폴란드와 여섯

번째경기를치른다 한국은폴란드전

을끝으로원정을마치고귀국해 21

23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카자흐

스탄 콜롬비아 폴란드와 3주 차 홈

경기를펼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여자

오픈 골프 대회 3라운드 경기도 대회장에

서직접관전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한

국시간) 대회장인뉴저지주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을 찾아 15번 홀

인근에 마련된 장소에서 경기를 관람했

다고보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은프랑스방문을마치고

전날귀국하면서워싱턴의백악관이 아닌

자신소유의이골프장으로직행 2라운드

부터경기를지켜봤다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이 올해 US여

자오픈 대회 장소로 정해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미국대통령선거에출마하기전

이었다

그러나 그가 과거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일삼았던사실이선거기간에 드러나면서

US여자오픈 대회 장소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끊이지않았다

또이번대회를앞두고브리트니린시컴

(미국)과같은선수들은트럼프대통령이

대회 기간에 경기장을 찾지 않았으면 한

다고밝히기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흰색셔츠에넥타

이를매지않은편안한차림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가 적인 빨

간모자를썼다

렉시 톰프슨(미국)과 수잔 페테르센(노

르웨이)이트럼프대통령이머무는 장소에

들어가직접만남의시간을갖기도했다

가족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톰프슨은기념촬영도한것으로알려졌다

톰프슨은 특별한 부담은 느끼지 않았

다며 대통령이 대회장을 방문한 것이

나 대통령이 이 대회장 소유주라는 사실

은멋있는일이라고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경기도중선수들의멋

진 샷이 나오면 박수를 쳤고 갤러리들과

인사를나누기도했다

AP통신은 또 대회장 밖에는 트럼프

대통령에반대하는시위대와지지자들수

십 명이 몰려들었다며 반대 시위자 일

부는 미국은졌고푸틴이이겼다는플래

카드를들어보였다고전했다

연합뉴스

양희영(28)과 아마추어 최혜진(18)이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500만 달

러) 3라운드에서공동 2위에올랐다

양희영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주베드민스터의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

(파726699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 더블보

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쳤다

사흘합계 8언더파 208타가된양희영은

단독 1위펑산산(중국)을 1타차로 뒤쫓으

며생애첫메이저우승을노리게됐다

아마추어 최혜진 역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기록 양희영과 함

께어깨를나란히하며 50년만에US여자

오픈아마추어우승자의탄생을예고하고

있다

아마추어 선수의 이 대회 최근 우승은

1967년캐서린라코스테(프랑스)다

9언더파 207타인펑산산이단독선두지

만 한국 선수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하

며마지막날역전우승을향한추격을준

비하고있다

공동 10위까지 13명 가운데 한국 선수

가 무려 9명이다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공동 10위 노무라 하루(일본)까지 더하면

한국계 선수 10명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

린셈이다

공동 2위 양희영 최혜진 외에 올해

LPGA투어 슈퍼루키박성현(24)이 6언

더파 210타로선두에 3타뒤진단독 4위에

올랐다 또 세계 랭킹 1위 유소연(27)은 5

언더파 211타로 이미림(27) 이정은(21)과

함께공동 5위를기록중이다

4언더파 212타인 공동 8위에 크리스티

커(미국) 카를로타시간다(스페인) 등 외

국 선수들이 자리했지만 3언더파 213타

공동 10위에지은희(31)허미정(28) 배선

우(23)노무라등이이름을올리고있다

1 2라운드단독선두였던펑산산을추격

하던최혜진과양희영은각각 16번과 17번

홀버디를잡아내며공동1위까지올랐다

그러나펑산산이마지막 18번홀(파5)에

서 102야드를남기고피칭웨지로 시도한

세번째샷을홀2m거리에붙이면서버디

를잡아사흘연속단독선두를 지켰다

박성현은 후반 9개 홀에서 버디 6개를

몰아치는 맹타를 휘두르며 이날 5언더파

67타를기록 선두에3타차로따라붙었다

올해 LPGA투어에데뷔한박성현은아

직 우승이 없지만 신인으로 첫 우승을 메

이저대회에서장식할가능성을부풀렸다

전인지(23)는 리디아고(뉴질랜드) 등과

함께이븐파 216타로공동 23위에올라있

다 연합뉴스

US오픈 양희영최혜진 역전 우승 이룰까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16일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열린US오픈여자골프대회를찾아중국선수펑산산이 3라운드 16

번홀에서티샷을하는모습을보고있다 연합뉴스

몰래온골프장주인트럼프 US오픈 23R 경기관람

공동 2위중국 펑산산 1타차추격

최혜진 50년 만의아마추어우승노려

박성현 4위10위권에한국선수 9명

여자배구페루꺾고 3연승

그랑프리세계대회조별리그

여성 비하발언 반대 시위도

양희영 최혜진


